
1. 서론 
인간의행복은다양한개인내적, 외적요인에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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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대학생의자기통제와공정함및행복간구조적관계를알아보기위한융합연구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275명(남:107명, 여:168명)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통제와 공정함, 행복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고, 선행연구에 따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구

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통제는 공정함을 매개로 행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는데, 공정함과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가 공정함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공정함을 매개로 대학생의 행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자기통제와

공정함이 대학생의 행복에 있어 교육적, 심리사회적 개입을 제공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주제어 : 자기통제, 공정함, 행복, 융합, 모델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rgenc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elf

control, fairness, and happiness. It is to determine whether fairness ha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trol and happiness. Participants were 275 undergraduate students. Self control, fairness,

and happiness scal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conducted. The present study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examine the

relation among variables. The analyses revealed that the present data best fit the research model in which

self control were directly associated with happiness and mediated by fairness(χ²(51)=91.723, TLI=0.919

CFI=0.937 RMSEA=0.054). The results indicate that self control affect happiness directly. And also self

control affect happiness indirectly by mediation of fairness. Self control had a positive effect on fairness

and happiness. This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educational and psycho-social interventions to

improve happin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 Key Words : Self control, Fairness, Happiness, converge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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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은 자기통제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환경

과세상에보다잘적응하게된다. 이처럼자기통제는인

간의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개인의 행복과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2,3,4]. Verme[5]는 행복

을 결정하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과 내적 통제라 하였는

데,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자기통제를 통해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인간에게 있어 자기통제가 중요한 강점이라고 본다.

한편, 자기통제는지속가능행동의중요한선행요소이

다[6]. 지속가능행동(sustainable behavior)이란 인간과

사회,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행동 조합

으로[7], 그 중에서도공정함(fairness)은 사회, 물리적자

원의 공정한 분배와 기회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다. 자기통제는이러한지속가능행동의실천과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어떤 일

에열의를갖고행동하기위해서는자기통제가필요하다

고 하였다[8,9].

이러한 자기통제와 공정함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와

관련되는데, 대표적인것이행복이다. Hofmann et.al.[10]

은 자기통제가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행복은외적요인보다내적요인인자기통제와관련되기

때문이다[11,12]. 지속가능행동또한개인및사회의주관

적 안녕과 행복을 이끄는데, 선행연구에서도 공정한 사

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주관적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14,15,16,1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

기통제와공정함의긍정심리적결과를보고하는것이다.

많은제한과어려움이있으나, 개인및사회의안녕과

행복을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18,19].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며, 교육학과 심리학, 인문학간 융합연구는 더욱 부족하

다. 특히 자기통제 연구는 그동안 주로 부적응적 행동과

관련하여연구가이루어져왔으며, 행복이나웰빙과같은

긍정 심리구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최근연구들은이러한자기통제가부적응적행동에대한

억제보다는 습관과 같은 긍정 행동과 더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있다[20,21]. 또한 행복에관한선행융합연구에

서도 학생들의 긍정적 태도가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22,23,24,25,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와 공정함, 행복 간 관계를 탐색

함으로써, 긍정심리학적융합연구의범위를확대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통제 
인간은가치있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자신의정서,

행동, 주의를통제할수있는능력을지니는데, 이를자기

통제라 한다[27]. 자기통제는 개인의 행복 및 안녕, 건강

한삶과관련된다[12]. 자기통제력이높은개인은일상에

서의적응력이높아서문제상황에서부정정서를덜경

험하고삶의만족도도높다[27]. 이처럼자기통제는보다

나은학업수행과건강, 사회적관계를이끈다[28]. 자기통

제는 순간적인 욕구에 저항하고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

해 노력하는 능력을 반영한다. 따라서 욕구나 욕망을 억

제하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잃게 되나, 그러

한 행동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가치 있는 성취에 만족감을 얻는다[10]. 이러한 관

점은자기통제가올바른행동을하도록이끌고순간적인

긍정 정서를 누적시켜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공정함 
공정함(fairness)은 사회, 물리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

와 기회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공정함은 유

한한자원의공정한배분뿐아니라인간과사회, 물리적

환경간조화또한중요하게여기는것이다[6,29]. 따라서

공정하고환경과미래세대를고려하는사람들은현재자

신의불편을감수하더라도자원을아끼고보존하여모든

사람이공정하게그이익을누릴수있도록노력한다. 결

과적으로 이러한 노력과 행동이 자신의 안녕 뿐 아니라

타인의안녕에도영향을미쳐지속가능하고행복한사회

를 만드는 것이다[29].

2.3 행복 
행복은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30]. 즉, 자신의삶에대해만족스럽게느끼는주관적상

태를의미한다[31]. 행복의판단에는자신이어떻게느끼

고 생각하는가가 중요한데, 공정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에만족하고긍정정서를갖는것이행복의중요한판

단기준이될수있다. 선행연구에서도공정한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을 행복하다다고 지각하는

것으로나타났다[16,17]. 이처럼행복은사회의다양한가

치를비롯해개인의건강행동, 적응과관련되며, 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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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관련활동을통해우리의삶에다양한이익을가져다

준다.

2.4 연구모형  
본연구는자기통제와공정함, 행복간구조적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

계성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6,12,16,17]. 먼저

각 변인들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자기통제가 공정함을

매개로 행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고, 이

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기통제가 공정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공정함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자기통제가공정함을매개로행복에미치는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생 275명

(남:107명, 여:16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6년 11월

부터 12월까지조사를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임의표집

을 이용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9명, 2학년이 132명, 3학년이 99

명, 4학년이 15명이었으며, 전공별로는인문계열 33명, 사

회계열 103명, 자연계열 73명, 공학계열 50명, 예체능 계

열 16명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Tangney et.al.[27]의 자기통제척도

(Self control scale)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

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 추정치와

예측타당도를 얻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항을 이용하였

다[32]. 본 연구에서 이용한 4문항의 내용은 ‘나는 쉽게

주의가산만해진다(역문항)’, ‘나는유혹에쉽게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재미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안

하려고한다’ ‘나는나쁜습관을고치는것이힘들다(역문

항)’이다. 이척도는 5점 리커트형식으로 이루어져있으

며, 신뢰도는 0.67이었다.

공정함은 지속가능행동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7]. 지속가능행동척도는 총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환경적행동, 이타적행동, 공정함이그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공정함척도 4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문항의 예시

는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상하 관계에 상관없

이 인간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누구나 사회보장서비

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은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이다. 척도의 형식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

고, 척도의 신뢰도는 0.68이었다.

행복(Happiness)은 Lyubomirsky와 Lepper’s의 행복

척도를 이용하였다[33].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형식으로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 단

일요인에 부합되는 4문항을 이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행복하다’, ‘다른 사람과비교해나는행복하다’ ‘나

는 대체로 행복하다’, ‘나는 대체로 행복하지 않다(역문

항)’ 이다. 5점 리커트형식으로 측정하였고 척도의 신뢰

도는 0.72였다.

3.3 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자기통제, 공정함, 행복간구조적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 따라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와 직간접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Amos

20.0 을 이용하였다. 측정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에

는최대우도치(Maximum likelihood)를 이용하였다. 적합

도 비교는 χ2(Chi-Squared statistics), χ2/df (degree of

freedom),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최종 모형

의 직간접 효과와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변인 간 상관

관계와 척도의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에는 SPSS

19.0을 이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값을 비교하였으며,

이들 값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들 간의 상

관은 전체적으로 0.12(p<.01)에서 0.31(p<.01)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각 변인들간상관은정적상관을나타냈다.

그 중에서가장높은상관을나타낸변인은행복과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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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변인이었다. 각 변인 간 성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

기통제변인에서성별차이가나타났는데, 남학생이여학

생에 비해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Self control Fairness Happiness
Self-control 1
Fairness .12* 1
Happiness .19** .31** 1
Male (M/SD) 13.17(2.46) 18.03(1.70) 14.91(2.38)
Female (M/SD) 12.55(2.32) 17.99(1.75) 14.88(1.64)

t 2.111* 0.159 0.097

* p<.05, ** p<.01

본연구에서사용된자기통제, 공정함, 행복요인의문

항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방식

이 이용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총 설명분산은 53.4%로

나타났고, 3개의요인이추출되었다. 각 문항의요인부하

량은 다음과 같다(<Table 2> 참고).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4.2 구조모형의 검증 
자기통제, 공정함, 행복 간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적합도 검증 결

과, χ²값은 91.723(df = 51, p〈.001), 표준 χ²값은 1.978이

었다.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TLI, CFI 가 0.919,

0.937이었고, RMSEA는 0.054, AIC는 169.7로 나타났다.

χ²값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절한 적합도 지수 수준을

보였으며, RMSEA 또한 0.08 이하로 만족할만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odel Fit Indexes  
model χ² df 

 TLI CFI RMSEA AIC

modlel1 91.723*** 51 1.978 .919 .937 .054 169.7

*** p<.001
Note.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4.3 경로계수  
다음 <Table 4>는최종모형의경로계수를제시한것

이다. 각각의 경로계수 값을 살펴보면, 자기통제에서 공

정함의경로계수는 0.170이고, 공정함에서행복으로의경

로계수는 0.372, 자기통제에서 행복으로의 경로계수는

0.160으로 나타났다. C.R.값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tructural model results
variables β S.E. C.R. p

self control->fairness .170 .079 1.991 *

fairness->happiness .372 .117 4.188 ***

self control
->happiness

.160 .098 2.002 *

* p<.05, *** p<.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final 
model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elf control->fairness .170 .170*

fairness->happiness .372 .372***

self control
->happiness

.160 .063 .224*

* p<.05, *** p<.001

자기통제와공정함, 행복간의직간접효과를분석하기

위하여 직접효과(direct effects), 간접 효과(indirect

effects) 및 총 효과(total effects)를 알아보았다. <Table

5>에는이러한효과값들이제시되어있다. 최종구조모

형의 직·간접 효과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

기통제의 경우, 공정함에 0.170의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공정함은 행복에 0.372의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는 행복에 0.160의 직접

효과와 0.063의 간접효과, 0.224의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유의성을검증하기위해 Sobel 의

z test 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z=1.716 (p<.05)로 나타

items factor 1 factor 2 faactor 3

item1 .824 　
item2 .795 　

item3 .600 　
item4 .595 　

item5 　 .743

item6 　 .718
item7 　 .706

item8 　 .653
item9 　 .820

item10 　 .786

item11 　 .673
item12 　 .618

eigen value 1.8 1.5 3.0
M/SD 12.8(2.4) 18.0(1.7) 14.9(2.0)



자기통제, 공정함, 행복 간 구조적 관계에 관한 융합연구 335
나 자기통제와 행복 간 관계에서 공정함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의 검증 결과, 자기통제는 공정함을 매개로

대학생의 행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정함은 대학생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 Structural Model of self control, fairness and 
happiness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통제가 공정함 및 행복에 미

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구조적관

계모형을설정한후각변인간관계를알아보았다. 먼저,

선행연구를토대로연구모형을설정하였고, 모형의적합

도를 검증한 결과, 자기통제는 공정함을 매개로 행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는 공

정함을예측하는변인으로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통제가

공정함과관련된다는 Cox[34], Corral-Verdugo et.al.[29]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통제는 개인

의 행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10,12,27].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행동의 하위 요소인 공정함은

대학생의 행복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

정함이 행복을 예측한다는 Fehr와 Schmidt[35],

Tabibnia et.al.[3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Bjørnskov et al.[16], Krehbiel 와 Cropanzano[37]도높은

공정함을가진개인이행복을더경험한다고보고하였다.

또한, 각변인간상관관계에서도공정함과행복변인간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대학생의 행복에 자

기통제와공정함이중요한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자

기통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공정함을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우리는세상이공정하기를기대하며, 공정하

지않다고느끼게될때부정적인정서를경험하게된다

[38,39]. 따라서 공정함에 대한 위반은 개인으로 하여금

분노와같은부정정서를야기하고, 이것이삶에대한만

족과 행복감을 경감시키게 된다[38,40,41,42]. 그리하여

개인의행복과사회의지속가능한유지에있어공정함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기통

제수준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학생이남학

생에 비해 더 높은 자기통제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는 Gottfredson과 Hirschi’s[43], Schreck[44]의 연구와는

다른결과이다. 그러나 Palma et al.[45]의 연구에따르면

남성이여성에비해지식구조에더빠르게접근할뿐아

니라 과제수행에서 자기통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Stewart[46]는 자기통제구인에서특별한성차를

발견하지못했다고보고하였다. 이러한결과는자기통제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지식의 축적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강조한 자기통제와 공정함은 학습자의

행복에있어중요한요소이나그동안행복이나긍정정서,

교육과 관련한 융합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

행연구를보면자기통제는학습자의성공을예측하는중

요한변인이다[46]. 이는 대학생의행복에있어의지적인

요소인자기통제가삶의만족과안녕에중요함을시사하

는것이다. 공정함또한학습자의행복에있어중요한데,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학습자의 부정 정서가 증

가하고삶에대한만족감도저하되기때문이다[37]. 학습

자의 학업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

요하다. 이러한 긍정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요소들은 오

픈 마인드, 학습 즐거움, 공정함, 리더십, 자기통제와 같

은 요소들이다[47]. 이처럼 학업성공과 학습자의 안녕을

위해서는 긍정 심리 변인과 함께 다양한 융합연구가 필

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관심이 부족

하였던 자기통제와 공정함 변인에 관심을 갖고, 학습자

의 행복과 이들 변인의 관련성을 탐색한 융합연구이다.

이러한융합연구는복잡하고다변화하는사회와학습환

경 속에서 학습자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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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

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그동안 대학생의

행복 및 학업성공과 관련하여 적은 관심을 받았던 자기

통제, 공정함, 행복 변인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의안녕에의미있는시사점을제공할수있으나, 연

구대상과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에 활용한 척도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척도의 신뢰도 기준에 대해 Mueller[48]

와 Clark과Watson[49]은 일정수치이상을기준으로삼

기보다는표집수 100이상과내적일관성지수 .4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고려하여후속연구에서는추가적인연구대상확

보를통해연구결과의보완및일반화에기여하는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시도들이긍정적인교육환경조성과

학습자의행복및사회의안녕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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